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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Studies have revealed that parenting is a crucial factor for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behaviors, however, less is known about the

underlying mechanism that may be moderated by maternal depression.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testify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oderating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i.e.

limit setting, overprotective/permissive parenting)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Methods: Three hundred and one mothers with 4 to 6 years old children reported

their parenting behaviors, depression, their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Result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effortful control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and maternal depression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s well a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were stronger among mothers with lower levels of

depress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could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and when maternal limit setting and overprotective/permissive parenting impact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s. It is suggested that future efforts to provide the

parenting intervention take a target specific approach (e.g. considering mother’s

depression symptom), o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to ultimately

facilitate children’s positiv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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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등학교 입학 이전 유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공격적인 행동과 주의집중문제 등의 외현화

된 행동은 이후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방해하고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여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의 정상발달 궤적을 일탈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

요한 위험요인이다(Eisenberg et al., 2009). 아동의 적응 여부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 중 하나는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정서조절의 핵심능력인 의도적 통제이다(Lengua, 2002). 의도적 통

제를 촉진하는 예측요인과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어떤지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적응을 돕는 방안일 것이다(Posner & Rothbart, 2005).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양육은 의도적 통제

능력과 외현화 행동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는데(Lengua, Honorado, & Bush,

2007; Olson, Bates, Sandy, & Schilling, 2002), 주로 온정, 반응성, 논리적 설명, 강압, 거부, 방임

등의 양육행동에 초점이 되어 연구되었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Olson et al., 2002).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나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행동 중 한계설정이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연구에서

만 조사된 실정이다(김효정, 이희선, 2015; 박주연, 최영희, 황리라, 박남심, 2019; 우애리, 2014).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양육행동 등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주로 초점이 된 제한된 양육행

동(예: 온정, 강압)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한계설정이나 과보호 행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조

사된 특정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 세분화된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며 부족한 이

론적 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 특성을 보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비율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온정성과 정서적 지지가 지나쳐 유아들을 과보호하거나

허용해버리는 행동이 증가하여 캥거루 맘, 헬리콥터 맘 등 과보호/허용 양육을 하는 부모를 칭하

는 용어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이용화 등, 2014). 즉,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돌봐주거나 간

섭하여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지나친 애정을 보이며 자녀와 분리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부모 유형이다(이용화 등, 2014). 이렇듯, 과보호/허용 수준이 높고, 가정 내 한계설정이

없는 비일관적인 양육환경은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김효정, 이희선, 2015; 우애리,

2014).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관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행동의 규범을 제공하여

한계설정을 하는 양육을 늘리고, 과보호나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줄이는 것이 학교생활에서의 규

칙적인 생활과 또래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준비해야 하는 유아기에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촉진

하고 외현화된 문제행동은 줄이는 의미있는 방안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10 - 42% 정도가 우울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자녀가 11 - 42개월 때 우울 증후를 경험한 어머니 중 82.4%가 자녀가 유아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orwitz, Briggs-Gowan, Storfer-Isser, & Carter, 2009). 이들

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정서적 지지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orwitz et al., 2009). 이처럼 어머니의 우울은 쉽게 사라지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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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다. 어머니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접 요인으로 어머니의 우울 자체가 가정의 분위기나 양육행동

의 질을 좌우하는 위험 맥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조사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 의하면, 외현화된 행동

문제를 보이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 중 특히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기술

을 중재할 때 자녀의 외현화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Gardner, Hutchings, Bywater, &

Whitaker, 2010).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머니의 우울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우울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어머

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 달라져 특정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촉진하거나 방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를 조사하는 본 연구가 자녀의 외현화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특

히 우울증상을 가진 취약한 어머니 대상일 때 적절한 교육대상 특수적인 중재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도적 통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도적 통제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Karreman, Tuijl, Aken, & Dekoviç, 2009; Valiente et al., 2003; Zhou et al., 2007). 89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에서 3세 유아의 낮은 의도적 통제는 4 - 5세 유아가 외현화된 행동을 보일 가능성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arreman el., 2009).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온정성과 강압 등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자녀의 외현화 행동 간의 관계를 의도적 통제가 매개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Chang, Olson, Sameroff, & Sexton, 2011; Gartstein, & Fagot, 2003; Smith &

Day, 2017).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순응하지 않을 때 어머니가 일관적으로 한계설정을 하는 양육은 자녀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돕는다(Lengua et al.,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

는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김효정, 이희선, 2015)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

도적 통제 능력 중 특히 억제 조절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어머니가

합리적인 태도로 규칙을 제공하고 자녀가 제한 내에서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양육은 유아의 내적 통제 능력을 향상시킨다(우애리, 2014; Lengua et al., 2007). 반면에, 자녀의

행동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과보호적인 부모는 자녀의 울거나 떼쓰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에 대해

제지하는 것을 회피하며 그대로 허용하거나 혹은 부정적 표현을 사전에 막기 위해 원하는 바를

해주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는 자녀가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학습할 기회

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조절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Grolnick, & Farkas, 2008).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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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요구를 통제 없이 들어주고 훈육하지 않거나 자녀를 제한 없이 대하는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은 유아기 자녀의 외현화 행동을 예측한다(Aunola, & Nurmi, 2005; Rinaldi, & Howe, 2012).

Middleton, Scott 그리고 Renk(2009)가 부모의 우울,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 간의 관계

를 조사한 연구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유

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어머니가 한계설정 양육을 하면 유아가 외현화 행동을 덜 하도록 완충 역할을 하였

다. 선행연구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자녀는 심리적인 결핍과 외현화 행동 등을 보이

는 경향이 있고, 우울증상이 없는 어머니들의 자녀에 비해 약 3 - 4배 높은 비율의 외현화 행동

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미경, 김영희, 2003; Cummings & Davis, 1999; Cummings,

Keller, & Davis, 2005; Elgar, McGrath, Waschbusch, Stewart, & Curtis, 2004). 우울한 어머니는 전반

적으로 비지지적이고 짜증을 잘 내며 적대적이고,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덜 온정적이고 비

일관적인 경향이 있어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

켜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명숙, 오현숙, 2015; Chronis et al., 2007;

Cummings & Davis, 1999; Elgar et al., 2004; Middleton et al., 2009).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우울이

부모양육의 질을 좌우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관계에 초점이 되

어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Downey & Coyne, 1990; Elgar et al., 2004; Gartstein & Fagot, 2003).

전반적으로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와 대화를 덜 하고, 눈을 잘 마주

치지 않거나 천천히 반응하며 적절한 한계설정을 하지 못하며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의 개입을 덜 하는 등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박주연 등, 2019; Downey

& Coyne, 1990;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어머니의 우울은 침울한 가정분위기

를 조성하거나 혹은 자녀에게 우울감을 전이하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환경을 제공하지 못

한다. 이에 어머니의 우울은 긍정적인 양육을 하더라도 자녀가 정서조절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

는 그 효과가 줄어들거나 부정적인 양육을 하면 자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현화 행동을

유발하는 등의 양상으로 가정맥락 전반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이나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아닌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

며 어머니의 우울이 가정환경의 위험요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충할 필요

가 있다(Carter, Carrity-Rokous, Chazan-Cohen, Little, & Briggs-Gowen, 2001; Hoffman, Crnic, &

Baker, 2006; Middleton et al., 2009). 어머니의 우울을 조절변인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우울할 때 어머니의 비난적인 정서표현과 자녀의 행동억제 간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드러나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어머니의 행동과 자녀의 행동 간의 관계를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Mellick, Sharp, & Wilkinson, 2017). 또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과 허용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비만에 미치는 효과를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우울한 어머니들 사이에서만 어머니의 허용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opham et al., 2010). 이렇듯, 어머니의 우울은 가정맥락에서 존재하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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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스스로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에 의한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 발달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서 우울 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한다(문경주, 오경자, 1995; Topham, et al., 2010).

고찰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일관적으로 규칙을 제공하는 부모의 긍

정적인 양육행동과 지나친 애정으로 자녀가 원하는 바를 아무런 통제 없이 하도록 허용하거나

과잉으로 보호하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줄이거나 혹은 늘리는 영향을 미친다. 이때,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선정된 서울시와 경기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기관과 부모의 승인

을 받은 총 9곳의 원아 4~6세 유아 30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정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되었다. 연구대상인

유아의 평균 연령은 5.57세(SD = .72)로 남아가 157명(52.2%), 여아가 144명(47.8%)가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세(SD = 3.28)로 어머니의 63.8%가 4년제 대학 졸업, 16.6%가 대학원

이상 졸업으로 대부분이 대학 졸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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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대부분 취업 상태로(74.8%) 회사원이나 교사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프리랜

서가 21.9%로 그 다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가정의 평균 월수입은 약

635만 원(SD = 251.29)으로 나타나 통계청에서 제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인 451.92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행동은 박주희(2000)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 중 한계설정과 과보호/

허용 하위척도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한계설정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며 행동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문항의 예는 ‘나는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 두고서 반드시 지키게 한다.’, ‘나는 아이가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 등이다. 과보호/허용은 아무런 통제 없이 아동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문항의 예는 ‘나는 아이가

버릇없게 굴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나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해주려고 한다.’ 등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떨어뜨리

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지 않는다’ 문항을 삭제한 6문항을 분석

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

었고, 모든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한계설정이 .72, 과보호/허용이 .61로

나타났다. 만 5-6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주희(2000) 연구에서 한계설정이 .74, 과보

호/허용이 .6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본 척도의 신뢰도는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

다.

2)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가 지각하는 우울은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우울증후군을 간편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Radloff, 1977)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우울증 척도(The Center for Epider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전겸구, 이민규, 1992)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1주일 동안 각 문항의 우울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

Likert식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중 4문항에 해당하는

긍정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92로 선행연구(전겸구, 이민규, 1992)의 .89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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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만 3 - 7세 유아의 기질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 행동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CBQ-SF)(Putnam & Rothbart, 2006) 중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를 문영경(2014)이 번역․역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의집중(9문항), 억

제통제(13문항), 주의 전환(5문항) 등 세 하위요인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집중은

활동 중 주의를 집중하고 유지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할 때

매우 집중해서 한다’이다. 억제통제는 지시가 있을 때 행동을 계획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낯선

상황에서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위험하다고 주의를 들은 장소

에 갈 때, 천천히 주의 깊게 접근한다’이다. 주의 전환은 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전환하

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이다. 원척도에서

는 7점 Likert 식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형하여 조사하여도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의 근거(Dawes, 2008)에 따라 응답의 수월성을 고려

하여 5점 Likert 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적 의미를

갖는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거나 부적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낮추는 주의집중의 2문항 ‘부모가 아이에게 말할 때, 때로는 아이가 부모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

럼 보인다’와 ‘시끄러운 소음이 있을 때는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를 삭제한 25문항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84로 선행연구(문영경, 2012)의 .83과 유사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유아의 외현화 행동

유아의 외현화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 중 부모

가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한국판으로 번역한 척도(오경자, 김영아, 2008)를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행동에 해당하는 공격 행동(19문항)과 주의집중문제(5문항) 두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24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Likert식 척도(0점: 전

혀 해당되지 않는다, 2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조사되었고, 모든 문항의 점수

를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된 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주의집중문제 문항 중 문항 간 상관관계가 부적이거나 낮아 문항 간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인 ‘운동신경이 좋지 않고 움직임이 어설프다’, ‘이것하다 저것하다 행동이 금방 바뀐다’는

삭제하고 총 22문항 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

행연구(강지현, 오경자, 2011)의 .89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 (IBM, 2018)과 Process Macro (Hayes, 20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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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빈도 및 백분율,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한계

설정과 과보호/허용,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및 외현화 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 신뢰도 및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절된 매개모형은 매개모형과 두 개의 조절모형이 결합된 8번 모형(Hayes,

2018)의 조건부 과정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이 각각 어머니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매개변인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조절된 매

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편추정치를 보완하는 부트스트랩 신뢰도 구간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

였다. 부트스트랩 신뢰도 구간 검증은 임의적인 표본 추출을 5000번 하여 통계수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Type 1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높은 검증력의 통계 방법으로 Process Macro에서 기본적으

로 제공된다. 신뢰도 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du Prel,

Hommel, Röhrig, & Blettner, 2009). 또한, 상호작용의 효과 검증은 평균을 집단을 구분하는 대표값

으로 선택하는 자의적인 방법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Johnson-Neyman 통계방법으로 조

건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유의성 영역을 검증하여 제시하였다(Hayes, 2018).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의

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고,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과보호/허용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

는데(r = - 22, p < .001), 높은 수준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높은 수준의 유아의 의도적 통제(r

= .33, p < .001)와 낮은 수준의 외현화 행동(r = -.18, p < .01)과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

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 = -.03, p > .05). 반면에, 어

머니의 높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은 어머니의 우울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r = .12, p < .05),

낮은 수준의 유아 의도적 통제(r = -.21, p < .001)와 높은 수준의 외현화 행동(r = .15, p < .01)과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1, p

< .001). 하지만,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나 외현화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아(각각 rs = -.09, .03, p > .05) 양육행동,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제 3의 변인의 역할을 하는 조절 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표 1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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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1. 모의한계설정양육 1

2. 모의과보호/허용양육 -.22*** 1

3. 모의우울 -.03 .12* 1

4. 유아의의도적통제 .33*** -.21*** -.09 1

5. 유아의외현화행동 -.18** .15** .03 - .41*** 1

평균 3.59 2.20 1.61 3.62 5.79

표준편차 .52 .49 .40 .40 5.65

표 1. 조사 변인 간 상관관계 (N=301)

*p < .05, **p < .01, ***p < .001.

2.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

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에 대한 우울의 조절효과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

에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Process 모형 8번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형 8번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매개변인인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조절하는 비

조건부 과정 분석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종속변인인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조절하는 비조건부 과정분석을 실시하고, 이 둘의 결합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건부 과정분석(조건부 직접효과: X ×W - > Y, 조건부 간접효과: X ×W - > M - > Y)으로

검증하였다. 표 2에 각각의 조절된 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림 2에

조절효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어머니 우울이 조절하는 조건부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조절하는 효과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였고(b = .16, p < .01), 우울의 주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b = -.45, p < .01). 상호작용의 설명력은 3% (p < .01)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어

머니의 높은 수준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높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우울

이 높은 경우에는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b = -.02, t = -.19, p > .05), 어머니

의 우울이 낮은 경우에 한계설정 양육의 정적인 효과가 드러났다(b = .34, t = 5.82, p < .001).

Johnson-Neyman의 유의성 영역 검증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1.71 보다 낮은 집단(전체

집단의 하위 수준 69% 이하)에서만 한계설정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

니의 한계설정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고, 조절된 의

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절된 매개의 조건부

간접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한계설정은 유아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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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 행동에 대한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유아의 의도적 통제만이 아동의 외

현화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 = -5.56, p < .001). 따라서, 부트스트래핑 검증에 의한 조건

부 과정분석에서 직접효과(X ×W - > Y)는 유의미하지 않고,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우울이 조절하여 외현화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X ×W - > M -

> Y) 간접효과만 어머니의 우울이 평균(M = 1.61, b = -.90, CI [-1.87, -.16])이거나 더 낮은 집단에

서(M -1SD = 1.20, b = -1.91, CI [-2.91, -1.12])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2.48(CI [.94, 4.33]로 나타났다.

b S.E t P

매개변인모형

(유아의 의도적통제)

상수 3.62 .22 157.42 p < .001

한계설정 .16 .05 3.14 p < .01

우울 -.10 .06 -1.80 .07

한계설정 × 우울 -.45 .15 -2.92 p < .01

모형설명력: R2 = .13 , F = 13.42, p < .001, 상호작용 효과 R2 = .03, p < .01

종속변인모형

(유아의 외현화 행동)

상수 25.95 3.08 8.42 p < .001

한계설정 -.71 .73 -.98 .33

의도적 통제 -5.56 .85 -6.55 p < .001

우울 -1.39 .78 -1.78 .08

한계설정 × 우울 1.14 2.16 .53 .60

모형설명력: R2 = .18 , F = 14.45, p < .001, 상호작용 효과 R2 = .00, p > .05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조건부 직접효과

M –1SD (1.20) -1.17 .88 -2.92 .56

M (1.61) -.71 .44 -2.14 .72

M +1SD (2.02) -.25 .65 -2.91 2.41

조건부 간접효과

M –1SD (1.20) -1.91 .46 -2.91 -1.12

M (1.61) -.90 .44 -1.87 -.16

M +1SD (2.02) .12 .65 -1.21 1.33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2.48, CI[.94, 4.33]

표 2. 한계설정 양육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의 조건부

과정 모델 분석(conditional process model analysis)

*p < .05, **p < .01, ***p < .001.

Bootstrap 표본수 = 5000. LL = 하한기준, UL = 상한기준,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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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모의 한계설정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

3.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에 대한 우울의 조절효과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한

바와같이어머니의과보호/허용양육이유아의의도적통제에미치는영향을우울이조절하는효과에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이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주효과(b = -.16, p < .001)와 우울의 주효과(b = -.11,

p < .05)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67, p < .001). 상호작용의 설명력은 12% (p < .001)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높은수준의과보호/허용양육행동은낮은유아의의도적통제를예측하는데어머니의

우울이 낮은 경우에 과보호/허용 양육양육의 부적인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b = -.43, t = -7.15,

p < .001), 어머니의우울이 높은경우에는과보호/허용양육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b = .11, t = 1.72, p = .08). 그러나, Johnson-Neyman의 유의성 영역 검증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1.71 보다 낮은 집단(전체 집단의 하위 수준 69% 이하)에서와 2.05보다 높은집단(전체집단의 상위수준

15.50% 이상)에서 과보호/허용 양육의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어머니의 우울이 조절하고,

조절된 의도적 통제를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절된 매개의

조건부직접효과와간접효과모두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표 3와그림 3에서알수있듯이,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양육은 유아의외현화 행동에 대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의 우울과의 상호작용

이미치는영향이 부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고(b = -6.15, p＜ .001), 유아의 의도적통제가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b = -4.54, p < .001). 먼저, 조건부 과정분석에서 직접효과

(X ×W - > Y)는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은 유아의 높은

외현화행동을 예측하는데, 어머니의 우울이 낮은 경우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높은 외현화 행동을

예측하는 정적인 영향력이 강하게 드러났다(b = 3.31, t = 3.58, p < .001).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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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과보호/허용 양육을 하더라도 우울이 낮은 어머니 집단의 유아보다는 외현화

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과보호/허용 양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유아의 외현화 행동

수준이낮아지는부적 효과의 경향이미미하게나타났다(b = -1.69, t = -1.87, p = .05). Johnson- Neyman의

유의성영역검증에의하면, 어머니의우울평균점수가 1.53보다낮은집단(전체집단의하위수준 50.92%

이하)과 2.04보다높은집단(전체집단의상위 15.5%이상)에서이러한상호작용효과가유의미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부트스트래핑검증 방법을통해서조건부 과정 분석의직접효과의유의성확인하였는데

어머니의 우울점수가 평균보다 –1SD 만큼 낮은 집단에서(M – 1SD = 1.20, b = 3.31, CI [1.49, 5.14])

유의미하였다. 반면에,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우울이 조절하

여 외현화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X × W -> M -> Y) 간접효과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평균(M = 1.61,

b = .73, CI [.23, 1.33])이거나 더 낮은 집단에서(M - 1SD = 1.20, b = 1.97, CI [1.09, 3.05])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3.04(CI [.94, 4.33])로 나타났다.

b S.E t P

매개변인모형

(유아의 의도적통제)

상수 3.61 *** .02 164.87 p < .001

과보호/허용 -.16 *** .05 -3.55 p < .001

우울 -.11 * .05 -2.05 p < .05

과보호/허용×우울 .67 *** .11 6.36 p < .001

모형설명력: R2 = .19 , F = 20.87, p < .001, 상호작용 설명력: R2 = .12, p < .001

종속변인모형

(유아의 외현화 행동)

상수 22.35 *** 3.11 7.19 p < .001

과보호/허용 .81 .65 1.24 .21

의도적 통제 -4.54 *** .86 -5.30 p < .001

우울 -1.30 .76 -1.71 .09

과보호/허용×우울 -6.15 *** 1.58 -3.90 p < .001

모형설명력: R2 = .22 , F = 18.84, p < .001, 상호작용 설명력: R2 = .04, p < .001

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조건부 직접효과

M –1SD (1.20) 3.31 .93 1.49 5.14

M (1.61) .81 .65 -.47 2.09

M +1SD (2.02) -1.69 .90 -3.47 .09

조건부 간접효과

M –1SD (1.20) 1.97 .50 1.09 3.05

M (1.61) .73 .28 .23 1.33

M +1SD (2.02) -.50 .40 -1.43 .13

조절된 매개효과: -3.04 CI[-4.97, -1.61]

표 3. 과보호/허용 양육과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대한어머니우울과유아의의도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의 조건부

과정 모델 분석(conditional process model analysis)

*p < .05, **p < .01, ***p < .001.

Bootstrap 표본수 = 5000. LL = 하한 UL = 상한기준,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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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에 대한 모의 과보호/허용 양육과 우울의 상호작용 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 만 4-6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이라는 양육

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따라

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통해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많은

부모가 지키기 어려워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양육방식이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이 의도적 통제와 외현화 행동

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아기(Horwitz et al., 2009)에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그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영향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현상을 이해하고 어머니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적 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은 어머니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유아의 외현

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한계설정은 유아

의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예측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긍정

적인 양육행동의 효과가 드러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

육의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 수

준이 높을수록 한계설정 양육과 크게 상관없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

준을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 어머니가 한계설정을 하지 않으면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오히려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았고, 한계설정을 많이 할수록 자

녀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어머니들이

불안이나 분노를 더 많이 느끼고,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 다양

한 양육 상황에 대해 즉흥적이고 일관적이지 않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조현주 등, 2007)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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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이 깊은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실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한계를 설정하고 규칙

을 형성하는 양육은 유아가 의도적 통제를 발달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머니

의 우울감이 없을 때 한계설정 양육의 효과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우선

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우울증상이 없는 일반 어머니의 경우에 되도록 자녀에게

한계설정 양육을 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이 유

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우울에 의한 외현화

행동에 대한 조절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한계설정은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만 외

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의 우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3 - 5세 유아를 둔 30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우애리,

2014)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직접 영향보다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한 매개적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온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정리해 보면, 어머

니가 우울 수준이 낮고 한계설정을 하는 양육환경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 촉진이 일어나

고, 이를 통해 유아의 외현화 행동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규

칙을 알려주고 자녀에게 설명하며 규칙을 상기시켜주는 유도적인 훈육으로 양육할 때 유아의 의

도적 통제발달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외현화 행동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심리

적 괴로움이 낮을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Choe, Olson & Sameroff, 2013)와 일맥

상통한다. 부모교육 현장에서 어머니가 한계를 만들고 규칙을 정해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양

육기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부모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우

울 수준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계설정 양육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촉진하고 외현화

행동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한계설정 양육의 긍정적인 효

과를 방해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은 어머니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통제하지 않는 과보호/허용 양육은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

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다. 특히, 과보호/허용 양육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낮아질

수록 그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과보호/허용 양육의 효과를

민감하게 변화시켰다. 즉,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보호/허용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롭게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과보호/허용 양육의 부정적인 효과가 반전되

어 유아의 의도적 통제 향상을 오히려 반대로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우울이 높은

경우에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거나, 반응해주지 않고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

을 하기 쉽다는 선행연구(문경주, 오경자, 1995; Downey & Coyne, 1990; Field, Diego, &

Hernandez-Rief, 2009; Lovejoy et al., 2000)를 고려했을 때,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

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녀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그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과보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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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라도 해주는 것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의 우울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울감이 심한 어머

니의 경우에는 우울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이라도 자녀와 상호작용 하

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을 제안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대상을 통해 반복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우울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의도적 통제에 대한 영향과 유사한 맥락으로, 우울 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과보호/

허용 양육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외현화 행동 수준은 높아졌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민감하게 두

드러져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 과보호/허용 양육이 오히려 유아의

외현화 행동을 낮추는 경향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이 의도적 통

제와 외현화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Aunola, & Nurmi, 2005; Grolnick, & Farkas, 2008;

Rinaldi, & Howe, 2012), 의도적 통제 능력을 매개로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는 어머니에게 우울이 낮고 없는 경우에 일맥상통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Chang et al., 2011;

Gartstein & Fagot, 2003). 그렇지만,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높은 경우에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설

명하지 못하는 영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의 자녀의 외현화 행동에

대한 영향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우울한 경우에는 과보호/허

용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무조건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우울과 같은 맥락 특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의 횟수를 늘리도록 하고, 관심을

더 가지도록 부모를 조언하는 방향의 상담도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을 때 의도적 통제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외현화

행동을 줄이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은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을

때 의도적 통제를 저해하고 외현화 행동을 높이기도 하고, 의도적 통제와 별도로 그 자체로 외현

화 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과보호/허용은 어머니가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키고 외현화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서 같은 양육행동이어도 어머

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에 부모교육을 하거나 부

모상담을 할 때 부모의 우울 상태를 점검하고, 부모양육 중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

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수집이 비교적 중상층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저소득층이나 위험집단 등의 다양한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의 조절효

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통해서 얻은 결과로, 결과

의 인과성의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자녀의 출생시기 어머니

의 우울 정도를 통제하여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모형으로 반복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설정이나 과보호/허용이라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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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동의 역할을 조사하였다는 점과 부모의 양육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통해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따라 그 메커니즘이 다르게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기존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유아의 외

현화 행동을 줄이고, 의도적 통제를 촉진하기 위한 부모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부모

상담을 할 때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고려하는 개별적 접근을 돕고, 과보호/허용과 한계설정 등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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